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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의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형, 회피형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 있어, 세 가지 형태의 소수자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요인들의 상관관
계와 매개 효과를 분석 및 검증한 결과, 애착 불안이 사회적 낙인을 매개로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애착
회피가 사회적 낙인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애착 불안이 반동성애 폭력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경로의 
4가지 경로가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남성 동성애자의 우울과 불안의 형성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통해, 심리치료 현장
에서의 치료 근거 및 성소수자 행동의 해석 근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남성 동성애자의 심리적 정신건강 증진과 교육
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국내에서 주로 LGB(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통합 연구로 진행되어왔던 
정신건강과 소수자 스트레스 관련 연구와는 달리, 성소수자 표본의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추후 성소
수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후속 연구에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을 희망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ree forms of minority stress 
on the relationships among insecure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anxiety in gay men.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analysis, four routes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attachment anxiety through social stigma on both depression and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through
social stigma on depression, and attachment anxiety through anti-homosexual violence on depression.
This study provides two implications. The first relates to psychological health and education in Korean
gay men by obtaining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form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them. The second is that, unlike studie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minority stress, which have been 
mainly conducted via LGB(Lesbian, Gay, Bisexual) integrated studies, gay men were extracted from the
LGB samples for this study. We hope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promotion of 
psychological health and for subsequent lesbian, gay, bisexual, transsexual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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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표본인 남성 동성애자는 소위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라고 불리는 성소수자 중 
게이(gay)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성소수자들의 
정신 이상 보고 비율은 非성소수자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주요 우울 장애 보
고 비율은 非동성애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1]. 해외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소수자의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취약성 관련 연구가 다수 진
행된 바 있다[2-6].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취약성 경향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향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그를 기반으
로 한 소수자 스트레스이다[7]. 앞서 언급한 사회적 차별
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 직접적인 폭행, 물리적 
심리적 따돌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동성애자들의 범불안장애, 주요우울장애, 물질남
용의 비율의 증가를 유발하기도 한다[8]. 성소수자를 향
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소수자 스트레스에 관
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4],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 관한 연구[5] 등을 꼽
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성소수자의 내면적 관
계 지각으로부터 일어나는 영향력보다는 성소수자 집단 
내부, 외부의 사회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또한 사회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소
수자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서 고려하기도 하였다. 다
만,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내면적 관계 지각 요인을 독
립 변인으로서 고려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인 점, 성소수
자의 애착 불안정이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밀접
한 관련이 있거나[9-11] 영향을 미치는 점[12]을 고려하
여,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소수자 스트레
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시행하기 위
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의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attachment)은 유아가 태어난 생애 초기에 자신에
게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양육자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
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만들어지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
정적 유대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성인
애착(adult attachment)은 애착의 개념을 확장한 이론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인애착은 유아가 성장해 나아가
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친밀 관계를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심리적 신체적 행복감을 도
모하는 개념이다[13]. 반면, 본 연구에서 매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인인 소수자 스트레스는 본인이 성소
수자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혹은 인식한 이후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개념이다. 즉, 
성인애착은 생애 초기에 기틀이 형성된다는 점,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자각하는 시기 이전, 이후에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성적 차이를 보인다. 불안정 성인애
착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로 구분된다. 애착 불안 차원
의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거절 등으로 인한 관
계의 종결을 두려워하여 관계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애착 불안이 높을 경우, 타인 긍
정 자기 부정의 표상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 반면, 애
착 회피 차원의 경우 이미 형성된 관계의 종결을 두려워
하는 불안형과 달리, 관계의 형성 자체를 회피하는 성향
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애착 불안과는 반대로 타인 부
정 자기 긍정의 표상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우울과 불안을 들 수 있다. 상술
하였듯, 트렌스젠더를 제외한 성소수자(LGB: Lesbian, 
Gay, Bisexual)들의 정신 이상(mental disorder) 보고 
비율은 非동성애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특히 남성 동
성애자들의 주요 우울 장애 보고 비율은 非동성애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1].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
소수자의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을 기반으로 한 정신
건강 취약성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다[2-6]. 

세 번째 요인으로는 소수자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자신을 맞추도록 요구받
는 경우가 많다[14]. 즉, 성소수자들의 경우, 非성소수자
들에 비하여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얻게 될 확률이 높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성소수자들이 얻게 되는 독특한 스
트레스를 소수자 스트레스라고 일컫는다. 국내에서 시행
된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들[4,5]은 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Meyer의 LGB 소수자 
스트레스 과정 모형[7] 중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internalized homonegativity), 사회적 낙인 인식
(perceived stigma), 반동성애 폭력 경험(antigay 
violence)의 3가지 요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또한 국
내의 선행 연구들[4,5,12]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3가지 
요인들을 활용하여 소수자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동성
애 혐오(homophobia)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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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나 사고 구조에 매우 부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
하며[15],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란 성소수자들이 본인 스
스로 성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정적인 사회의 태도의 원인을 본인 스스로에게 돌
리는 동성애자의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낙
인 인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성애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사회적 낙인 인식의 정도가 강한 성소수자들은 다른 집
단과의 상호작용에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지
배적인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불신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괴리감과 불일치감을 느낄 수 있다[7]. 반동
성애 폭력은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가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위를 말하며, 주로 동성애를 반대
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15]. 반동성애 폭력 경험은 
성소수자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며, 
반동성애 폭력을 경험한 동성애자들은 이후 자기 가치감
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
성이 있다.

성소수자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를 뒷받
침 하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성소수자의 불안정 애
착은 외로움과 낮은 삶의 만족도[17], 그리고 우울감
[17,18]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안
정애착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19]을 고려한다
면, 성소수자의 불안정 애착이 우울 및 불안과 강한 연관
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과 소수자 스트레스의 관계를 뒷받침
하는 선행 연구로는 불안정 애착이 소수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노인비의 연구[12]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근거로는 통합 애착과 성소수자의 스트레스 모
델(the integrated attachment and sexual minority 
stress model)을 제안한 Stephanie의 연구[20]를 들 수 
있는데, Stephanie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인애착과 소수
자 스트레스가 상호 강화 관계(mutually reinforcing 
association)를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Stephanie가 해
당 제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설명한 선행 연구 중 하나는 
남성 동성애자의 인식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은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보고한 Zakalik, Wei의 연구[18]이다. 인식된 차별은 인
종, 민족, 나이, 종교, 외모,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받게 
되는 차별 행위와 그에 따른 인식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맥락적으로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소수자 스트레스
와 궤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낙인의 경우, 국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중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는 강병철의 연구가 존재한다[21]. 또한, 성소수자
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성소수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 낙인을 생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즉, 사회적 낙인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인 동성애
자가 이를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의 경우, 성소수자의 자살
사고[22], 우울[23,24]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
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반동성애 폭력 경험의 경우, 
앞서 설명한 요인들에 비해 적은 인지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는 해외의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7]. 국내에서 또한 반동성애 폭력 경험이 우울과 더불어 
동성애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는 연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25].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의 소수
자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 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4],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 관한 연구[5]를 진행한 국내 선행 
연구들 또한 소수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의 관계를 뒷
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목적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
에서 소수자 스트레스가 이를 매개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 소수자 스
트레스, 우울과 불안은 상관관계를 보이
는가?

연구문제 2-1.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가 매개로 하는가?

연구문제 2-2.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를 사회적 낙인 인식이 매
개로 하는가?

연구문제 2-3.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를 반동성애 폭력이 매개
로 하는가?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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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
성 동성애자이다. 본 연구의 설문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11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만 20세에서 41세이며, 평균은 
31.4세이다.

2.1.2 측정 도구
2.1.2.1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CR-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응답자가 통상 경험하는 느낌에 대한 
항목을 담고 있는 친밀관계형성검사 개정판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해당 척도는 Brennan, Clark와 Shaver가 처음 
고안 및 개발하였고[26], 한국어판은 김성현이 번안하였
다[27]. 36문항 중 18문항은 애착 불안을, 나머지 18문
항은 애착 회피를 측정한다. 신뢰도의 경우, 본 척도를 
고안 및 개발한 Brennan의 연구에서, 애착과 회피 하위
차원 문항내적합치도는 각각 .91과 .94로 나타났다. 국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 및 번안 작업을 수행
한 김성현의 연구에서, 불안 및 회피 하위 차원의 문항내
적합치도는 각각 .89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불안 및 회피 하위 차원의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1과 .885이다.

2.1.2.2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남성 동성애자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판 BDI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Beck이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이영호가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였다[28]. BDI 척도 신뢰도의 경우, 본 척도를 개
발한 Beck의 연구에서는 65에서 .67까지의 신뢰도 및 
양분 상관계수를 보였다. BDI 척도를 번안한 이영호의 
연구에서, 일반인 집단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84를 보였
고, 논문 집단의 대학생 집단의 경우 .81의 내적 신뢰도, 
.91의 반분신뢰도 계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04이다.

2.1.2.3 BAI(Beck Anxiety Inventory)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판 BAI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Beck이 개발한 척도
를 토대로, 권석만이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번안
하였다[29]. BAI 척도 신뢰도의 경우, 본 척도를 번안한 
권석만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8이다.

2.1.2.4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
남성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수준 중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tin과 Dean
이 개발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를 사용하였다
[4-6,30,31].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는 성소수자가 
동성에게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감을 느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 소수자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성 지향
성 및 욕구를 거부하고자 하는 수준을 평가한다. 내재화
된 동성애 혐오 척도 신뢰도의 경우, Meyer와 Dean의 
연구에서는 .79의 내적합치도를 보였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8이다.

2.1.2.5 사회적 낙인 인식 척도
남성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수준 중 사회적 낙

인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vey가 개발한 낙인
화 척도(stigmatization scale)를 강병철이 국내 실정에 
맞도록 타당화 및 번안 작업을 수행한 사회적 낙인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32,33]. 사회적 낙인 인식 척도는 12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8개의 문항은 차
별 인식 요인을 측정하고, 4개의 문항은 낙인 비인식 요
인을 측정한다. 신뢰도의 경우, 낙인화 척도를 개발한 
Harvery의 연구에서는 .94의 내적합치도를 보였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2이다.

2.1.2.6 반동성애 폭력 척도
남성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수준 중 반동성애 

폭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an이 개발한 반동성애 폭
력 척도를 사용하였다[34]. 동성애 폭력 척도 신뢰도의 
경우, 척도를 번안한 김은경과 척도를 수정한 박수현의 
연구에서 각각 .72와 .88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내었다
[2,35].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7로 나타났다.

2.1.3 자료 분석
설문 참여자 110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했

다. 먼저 애착,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우울, 불안, 내재화
된 동성애 혐오, 사회적 낙인, 반동성애 폭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
막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된 변인들을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25.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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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 3.3을 사용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술통계량과 Pearson의 상관계

수 값의 결과는 Table 1에 기재되었다. 불안정 성인애착
의 변인을 통합적으로 볼 경우, 우울(r=.466, p<.01), 불
안(r=.240, p<.05)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세 가지 
소수자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유의확률
(r=.307~397, p<.05)을 보였다. 

애착 불안의 경우 우울(r=.426, p<.01), 불안(r=.318, 
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며, 세 가지 소수자 스트
레스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유의확률(r=.309~402, 
p<.01)을 보였다. 애착 회피의 경우 우울(r=.333, 
p<.01)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세 가지 소수자 스
트레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r=.270, p<.01), 사회적 낙인과는 (r=.336, p<.01)의 유
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1 1-1 1-2 2-1 2-2 3-1 3-2 3-3

1 1
1-1 .83** 1
1-2 .80** .33** 1
2-1 .47** .43** .33** 1
2-2 .24* .32** .06 .58** 1
3-1 .36** .31** .27** .18 .11 1
3-2 .40** .31** .33** .36** .38** .30** 1
3-3 .31** .40** .10 .42** .28** .22* .38** 1
M 3.50 3.34 3.71 1.49 1.35 1.92 2.36 1.44
SD 0.87 1.11 1.03 0.39 0.37 0.82 0.83 0.64
S -0.02 0.25 -0.14 0.95 2.18 0.68 0.53 2.44

K -0.66 -0.58 -0.67 0.86 7.59 -0.30 -0.20 6.52
*p<.05, **p<.01

1. Insecure Attachment
1-1. Attachment Anxiety
1-2. Attachment Avoidance
2-1. Depression
2-2. Anxiety
3-1. Internalized Homonegativity
3-2. Perceived Stigma
3-3. Antigay Violenc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S. Skewness
K. Kurtosis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Results                                 (N=110)

소수자 스트레스의 세 가지 요인별로 상관관계를 살펴 
볼 경우, 사회적 낙인은 우울(r=.364, p<.01), 불안
(r=.383, p<.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동성애 폭
력은 우울(r=.419, p<.01), 불안과 (r=.282, p<.01)의 유
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2.2.2 변인들간의 매개효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는 5가지 경로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낙인의 경우 애
착 불안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고, 애착 회피와 우울간의 관
계에서 역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
졌다. 반동성애 폭력의 경우 애착 불안과 우울과의 관계
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애착 불안과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2.1 애착 불안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낙인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
과 애착 불안 성향은 사회적 낙인(β=.309, t=3.381, 
p<.01)과 우울(β=.346, t=3.907,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낙인
은 우울(β=.257, t=2.899,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영향
력(B=.121)이 간접효과의 영향력(B=.028)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나, 사회적 낙인은 애착 불안 성향과 우울의 관
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애착 불안 성향이 사회적 낙인을 경유해 우울에 이
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B=.028, CI[.0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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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3 .05 4.57*** .00 .13 .33

1 ￫ 3 .11 .03 3.36** .00 .04 .17

2 ￫ 3 .18 .06 3.24** .01 .01 .03

*p<.05, **p<.01, ***p<.01
1. Attachment Anxiety
2. Perceived Stigma
3. Depression

Table 2.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igma 1

Fig. 1. Mediating Model of Perceived Stigma 1

2.2.2.2 애착 불안과 불안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낙인을 통해 불안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
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불안 
성향은 사회적 낙인(β=.309, t=3.381, p<.01)과 불안(β
=.202, t=.2411, p<.0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낙인은 불안(β=.315, 
t=3.445,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영향력(B=.073)이 간접효
과의 영향력(B=.03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낙
인은 애착 불안 성향과 불안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착 불안 성향이 사회
적 낙인을 경유해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
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2, CI[.004~.068]).

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3 .07 3.38** .00 .10 .37

1 ￫ 3 .07 .03 2.41* .02 .01 .13

2 ￫ 3 .14 .04 3.45** .00 .06 .22

*p<.05, **p<.01, ***p<.01
1. Attachment Anxiety
2. Perceived Stigma
3. Anxiety

Table 3.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igma 2

Fig. 2. Mediating Model of Perceived Stigma 2

2.2.2.3 애착 회피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회피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낙인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활
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회피
는 사회적 낙인(β=.336, t=3.713, p<.001)과 우울(β
=.237, t=.255, 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낙인 우울(β=.257, 
t=2.899,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영향력(B=.090)이 간접효
과의 영향력(B=.03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낙
인은 애착 회피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착 회피 성향이 사회
적 낙인을 경유해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
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6, CI[.00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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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7 .07 3.71*** .00 .13 .42

1 ￫ 3 .09 .04 2.56* .01 .02 .16

2 ￫ 3 .13 .04 3.06** .00 .05 .22

*p<.05, **p<.01, ***p<.01
1. Attachment Avoidance
2. Perceived Stigma
3. Depression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igma 3

Fig. 3. Mediating Model of Perceived Stigma 3

2.2.2.4 애착 불안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반동성애 폭력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반동성애 폭력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하였
다.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
을 활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착 
불안은 반동성애 폭력(β=.402, t=4.569, p<.001)과 우
울(β=.307, t=3.363,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동성애 폭력은 우울(β
=.295, t=3.238,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영향력(B=.107)이 
간접효과의 영향력(B=.04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반동
성애 폭력은 애착 불안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착 불안 성향
이 사회적 낙인을 경유해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
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42, CI[.011~.082]).

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3 .05 4.57*** .00 .13 .33

1 ￫ 3 .10 .03 3.36** .00 .04 .17

2 ￫ 3 .18 .06 3.24** .00 .07 .29

*p<.05, **p<.01, ***p<.01
1. Attachment Anxiety
2. Antigay Violence
3. Depression

Table 5. Mediating Effect of Antigay Violence 1

Fig. 4. Mediating Model of Antigay Violence 1

2.2.2.5 애착 불안과 불안간의 관계에서 반동성애 폭력의 
       매개효과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성향이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반동성애 폭력을 통해 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고, 이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
법을 활용하였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과 애
착 불안은 반동성애 폭력(β=402., t=4.569, p<.001)과 
불안(β=.224, t=.2477,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동성애 폭력은 불안(β
=.183, t=1.860,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동성애 폭력은 애착 불안 성
향과 불안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세부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결
과 애착 불안은 반동성애 폭력(β=402., t=4.569, 
p<.001)과 불안(β=.224, t=.2477,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동성애 폭
력은 불안(β=.183, t=1.860,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동성애 폭력은 
애착 불안 성향과 불안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의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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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t p LLCI ULCI

1 ￫ 2 .23 .05 4.57*** .00 .13 .33

1 ￫ 3 .08 .03 2.48* .02 .02 .15

2 ￫ 3 .11 .06 1.86 .07 -.01 .22

*p<.05, **p<.01, ***p<.01
1. Attachment Anxiety
2. Antigay Violence
3. Anxiety

Table 6. Mediating Effect of Antigay Violence 2

Fig. 5. Mediating Model of Antigay Violence 2

3. 결론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바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두 가지로 구분되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인 불안정 
애착이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사회적 낙인, 반동성애 폭
력으로 구분되는 소수자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각각 우울
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
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 및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애착 불안의 경우 사회적 
낙인, 반동성애 폭력, 우울 및 불안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 회피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 우
울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소수자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과 밀접한 관
련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낸 상관관계는 성소수
자의 불안정 애착이 외로움과 낮은 삶의 만족도[17], 그
리고 우울감[17,18]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성 동성애
자의 경우 안정애착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침[19]을 밝혀
낸 선행연구, 불안정 성인 애착과 소수자 스트레스가 정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밝혀낸 선행 연구[12],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간의 관계[4] 및 정신적 웰빙[5]의 
관계를 밝혀낸 선행 연구들과 궤를 함께한다.

둘째,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우울, 
불안이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성소수자 통합 연구[4,5]와는 달리 남성, 동성
애자의 경우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거부하는 성향이 우울
과 불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결과
는 추후 국내의 성소수자 연구가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국
내에서 남성 동성애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내재화된 동
성애 혐오와 우울과 불안간의 관계에 대해 진행된 연구
는 박의주의 연구[6]가 유일하다. 박의주의 연구에서 내
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우울, 불안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후 LGB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
호림의 연구에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우울과 불안 
요소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상관관계를 보이고[4], 유사한 
맥락으로 LGB를 대상으로 시행한 황단비의 연구에서 내
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정신적 웰빙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내재화
된 동성애 혐오와 우울, 불안간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시점에 있어 박의주의 연구와 약 
10년간의 시간적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맥락적 유
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의 
20~30대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 있어, 본 연구와 박의주의 연구 표본은 높은 유사성
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소폭 확대하여 해석하자
면, 국내의 LGB대상 연구와 남성 동성애자 대상 연구는 
세부적인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같은 성소
수자라 할지라도 성소수자의 성별에 따른 특징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Veniegas와 Conley의 연구 결
과[36]와도 궤를 함께한다.

셋째,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경향성이 사회적 낙
인을 매개로 하여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
구 결과는, 애착불안이 높은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사회
적 낙인에 더욱 민감하고 이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우울과 불안을 더욱 높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곧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장
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당 결과는 사회적 
낙인이라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애착 불안 경향성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의 우울과 불안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는 
성소수자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국내의 선행 연구들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더 나아가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성인애착은 내담자의 
생애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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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임을 자각한 이후 발생하는 소수자 스트레스보
다 더욱 견고하고 교정이 비교적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그리고 위와 같은 특징을 함께 
고려한다면,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함과 동시에 성인
애착 중 애착 불안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남성 동성애자 
내담자를 마주한 치료자의 경우, 애착 불안 경향성보다 
비교적 교정이 용이한 사회적 낙인 인식이 우울과 불안
을 가중하고 있을 가능성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회피 경향성은 사회적 낙
인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
는, 애착 회피가 높은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
에 더욱 민감하고 이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우울을 더욱 높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애착 회피 경향성이 불안과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지만, 우울에는 사회적 낙
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타인 부정, 자기 
긍정의 표상을 추구하는 애착 회피 유형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성소수자가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귀인하여 느끼는 
피해의식 수준인 사회적 낙인 인식은, 애착 회피 경향성
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가 자기 표상을 긍정적으로 유지
하는 것을 방해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가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피해이었음에도, 나는 성소
수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겪게 된다는 사회적 낙인을 기
반으로 한 인식은 자기 표상의 긍정성을 저하할 확률이 
높다. 위와 같은 결과 또한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
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심리치료 장면에서 우울 증상
을 호소함과 동시에 강한 애착 회피 경향성을 보이는 것
으로 추정되는 남성 동성애자를 마주한 치료자의 경우, 
내담자의 생애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
로 탄생한 애착 회피 경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를 우
선하여 교정을 시도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우울을 증가시
키는 사회적 낙인 인식에 대한 탐색 및 교정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성 동성애자의 애착 불안 경향성은 반동성
애 폭력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만, 불안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애착 불안이 
높은 남성 동성애자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반동
성애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 심리적 폭행을 꼽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앞선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사회적 낙인의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과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심리

치료 장면에서 애착 불안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동
성애 폭력을 경험한 뒤 우울 및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남
성동성애자의 경우, 치료자는 반동성애 폭력 경험이 우
울과 불안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통합적
인 가정보다는 우울과 불안에 각기 다른 영향성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보다 세부적인 가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우울과 불안을 호소
하는 불안정 애착 성향의 남성 동성애자를 내담자로 맞
이한 심리치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정보들은 남성 동성애자의 심리 
및 태도에 대한 해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에, 추후 동
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
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둘째, 성소수자 표본의 세분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통합된 성소수자 표본과 
남성 동성애자 표본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
성이 존재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시사점
은 본 연구의 후속 연구 제언 사항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성소수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에 관한 
연구의 표본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표본을 
성소수자 중 남성 동성애자로만 설정한 것은 성소수자의 
성별에 따라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며, 앞서 설명하였듯 같은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성소수자의 성별에 따른 특징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사회적인 요인 외에도 성격적인 요인에도 방
점을 찍은, 본 연구와 같은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여성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세부적인 영역의 성소수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증진
에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둘
쨰, 연구의 표본의 숫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 활용된 표본의 수는 110개이다. 남성 동성애자 기준
으로 한다면, 해당 숫자는 국내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
레스 연구에 있어서 평균적인 표본 수이다[4-6,12]. 표
본의 희소성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현상이기는 하지
만, 일반적인 연구에 비해, 충분한 표본의 수라고 보기에
는 부족한 면이 있다. 추후 합리적인 연구 지원을 통하
여, 더욱 풍부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성소수
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일 것으
로 기대한다. 셋째 척도 선정에 있어 표본의 특성을 더욱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불안 수준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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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임상적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BAI 
척도를 활용한 것은 남성 동성애자의 불안의 정도가 非
성소수자에 비하여 소폭 높을 수 있다는 가정 때문이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BDI 척도를 활용한 우울에 
비하여, 불안의 경우 타 변인들과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
와 영향력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후속 연구에 있어 성소수자의 
불안 수준 측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불안을 측정하는 BAI 
척도보다는 사회적인 불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여타
의 척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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